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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닙연세대막교 대동저l 기왹안 (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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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울과 공존을 향합 '98 므약대통돼

犧일뺘: 빼8년 5월 빼일볘쒜6말뼈

탉장빪::빼때학교 교정 곳짧::乍T

豁함."씩.籬뺘.“ l

1. 기조

● 98년도 ‘‘EI由大學.의 운영원리인 ‘자율과 공존'의 가치를 축제라는 시/공간 속에서 펼쳐낸다

2,기획의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의 획일성만이 강조되거나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문화 양식이 공존할 수 있는 축제를 그리고자 한다.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사상-가치관

●2만연세라는 환상적 주체호명로 인해 소외되어진 각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공존의 장을 추구한다.

●대학문화의 아마츄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축제에 대한 ‘향락 젊밝 권위/엄숙/경건' 등 이분법의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3. 컨셉

삡현4L人름/"-자.옳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라고 우리는 늘 교육받아왔지만 한번도 우리에겐 그 ‘스스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

다. 심지어 자유와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조차도...

우리는 오직 소비의 순간에만 ‘스스로’였다.

알아서 있는 만큼 쓰고 알아서 벌고..그러다 벌지 못할땐 우리는 스스로의 존새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나는 이 사회의 잉여인간이 아닌가' 하고.갈솖특촐:밝얗:헒;:혔훈실업률의 증가는 예비취업자인 우리의 모든 일

상을 불안의 연속으로 바꿔버렸다. 돈이 모든 사고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이래로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

유로운 인간임을 잊어버린 우리들

잊지말자. 그대는 스스로 사고하고 행옹할 수 있는 인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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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성역처럼 여기지던 대학에서도 심지어는 진보의 가치 안에서도 이 ‘스스로’의 가치는 철저히 숨을 죽여

왔다. ‘자발성'을 무시힌채 ‘의식성'만을 냉흑하게 부르짓는다거나 ‘자생성’을 강조하다가 현실 앞에선 꿀먹은 벙어

리가 되어버린 많은 지식인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의식성과 자발성은 결코 대립이 되어서는 안된다.

서로가 서로를 떠받춰줄때 각자는 변혁을 향한 빛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가장 ‘스스로'이지 못했던 이 시대의 모든 진보의 미래를 대신하여 우리는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 다 .

"g께赫二콩.촌

‘함께하자,, 말하긴 너무 쉬워도 행동하긴 어려워라!

옆에 있는 나의 친구에게조차도 우린 목적이 있는 만남과 대화를 나눈다. 목적이 없다면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

자면 나와는 상관없다거나 나의 이익에 보탬이 되질 않는다면 우리에게 함께,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허함의 연

속일 뿐0i다. 나와는 다른 누군가 흑은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배타만0l 우리 모두를 고립시키고 있다.

‘공동체주의 홅t 자유주의'의 세기말의 대논쟁이 이제 막을 거두려한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본성에 관

한 흡스 식의 정의에 이끌리며 자유주의의 이름에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공동체'의 이야기가 획일화와 단결의 논리로 식상하고 억압적으로 들렸다면, 자유의 이름으로 가해졌던 모든

억압은 인간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나와 같아야함을 주장하진 않는다. 우리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서로의 차이에 의해 서로를 억압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없애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0.75평의 즙은 공간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양심수에 내해 어

야기하는 것이며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 사물과 함께 살아가기, 共存!

그것은 인류가 생긴어래 그들의 공동체를 몇만년간 이끌어온 삶의 원리였다@

그것은 대학이라는 공간을 넘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트름어져야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다.

4. 축제의 의의

●反륀위주의적 민중유희로서의 축제

-축제(祝祭)는 한 지역에서 혹은 특정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측제의

시/공간에서는 일상의 억압적 기재가 철저히 뒤틀려 나타나기도 하고 권위로 여겨지던 제도와 관계가 철저히 풍

자화되고 뒤집어 나타나기도 했다. 봉산탈춤의 ‘맡뚝이’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가 축제를 통해 드러

나는 민중의 반권위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모습임을 드러내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축제라는 시/공간에서

만큼은 일상을 억압했던 질서와 제도가 전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블론 그 가능성은 실제

적인 현실로 이끌어지기보다는 ‘상징화,되었지만 지배적인 가치/제도/관계의 .상징폭력’에 대한 일탈과 저항의 가

능성을 남기는 시도로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1969년의 wOODSI'OCK 페스티벌이 그 예이다.

요컨대 축제가 어떠한 의식성을 내포하는가의 문제이기 이전에 축제라는 양식이 정해진 틀을 거부한다는 것과

억늘려었던 수많은 익명성을 집단적으로 분출시키는 ‘공개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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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을 도모하는 기재로서의 축제/일상울 파괴하고 상상력을 해방시키는 j붉으로서의 축제

축제는 일상적인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나와는 다른 내가 측제의 주동적인 인물이 된다. 새로

이 창조된 나, 새로이 형성된 주체의 상상력이 ;바로 축제가 지닐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다. 일탈하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라는 관념 때문에서가 아니라 일탈을 통해 자치고 시든 나의 일상을 보듬어 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삶의 의욕/변화의 계기에 대한 희망)을 비촉시켜주기 때문에서이다. 당연히 그 힘이 곧 육체적인 면

(-휴식)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기쁨과 새로이 창조되는 느낌을 갖고 축제 이후의 일상에 당당히 충돌해나가자!

●획일화된 강제적 집단화가 아닌 자발성의 집합으로서의 축제

상대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측제에는 말그대로 절대성이 존재할수 없다. 일례로 나 이의의 다른 누군가가

표출하는 일탈의 욕구가 먼저 비난받아서는 안되며 오히려 억눌려 있던 다양한 목소리와 욕망을 분출시킬 수 있

는 均島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획일화된 ‘大l司'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서로간에 차이가

존재함과 그것의 긍정을 통한 공존의 논리가 축제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곧 우리는 자발성의

집합으로서 축제의 공간을 꿈꾸고 싶다.

5 . 준 비 계 획

● 명칭 : 뼉자옳과 곬졸을 덤빤 498 므익떼/돐제 기꼭단'

● 체계

-자율과 공존의 축제를 추구하는 모든 참가딘위 대표자들의 회의

-대동제 기간중의 ‘자율과 공존의 거리'를 기획한다.

-소외의 벽아래 놓여있는 연세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한다.

:인권/장애/여성문제와함께복학생/학부제로인한학번세대의소외에대해문제제기한다.
~一~~--

-총학생희 집행국 2인과 함께 수행

6.세부일정 (핥:떻)-세부기획안은 추후제출합니다.

●술문화/학부제에관한설문조사 ..

: 대동제 기간에 진행될 민증연대 장터와 자율과 공존의 거리에 대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술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장터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이며, 올해로 학투4제가 전면

적으로 시행되면서 느끼는 학부제 세대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o민중연대한마당 7"싸 움‘w ?빴능 .
: 민중연대 장터에 연계할 단체들을 미리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i)연대하지않는단위에대해서는장터의자리를배정하지않는다.

ii)장터만을위한형식적인연대가아니라’일상적인연대로자리매깁할수있는계기로삼는다.

iii) 민중연대 한마당에서는 민중연대 경연대회 -체육대회, 퀴즈행사등등-을 통해 민중연대를 기층의 일꾼들이

실천할수있는인간적유대를돈독히하는것이목표이다.

.솔꾈챌'
:백주년기념관앞에서야외영화제를계획중입니댜(작품선정은추후에)

. 재막쩨'길놀이와싣틀쳅" 쎄꿰;,促l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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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공존의 거리

●진달래 노래제

●98 대학문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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